
1. 일 년 반이 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여태껏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유신의 부활과 권력 영구화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

중에 유신시대가 ‘계엄령’의 통치였다면 지금은 ‘시행령’의 시대라는 말이 나돌 듯이 지각

없는 대통령 일인의 자의에 따라 나라가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상황입니다.

 

2. 사람들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편

가이드라인은 말로만 노사정대타협일 뿐 사실상 청년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극약처방입

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재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처방이며 청년들의 일자리

를 마련하는 개선책이라고 말합니다. 빤한 속임수입니다. 더군다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미래 세대의 역사관마저 왜곡시키려 하니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기울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제의 양심은 이와 같은 권력의 교만과 불의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3.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처투성이의 이웃들과 함께 만신창이가 된 민주주

의를 위해 비상 시국기도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

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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